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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2014년 사이 국내 베스트셀러 그림책 98권의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다. 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 등 6가지 범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은 협력, 정체성, 문화 및 다양성의 순이었으며 반편견과 

평등 등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둘째, 국내작가 그림책보다 국외작가 그림책에서 다양성 내용이 많

이 다루어졌다. 문화 관련 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문화에 대한 존중

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셋째, 환상동화와 생활동화가 6가지 범주의 

다문화교육내용을 고르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림책들이 편중된 다문화교육내

용을 다루고, 비판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주류의 관점을 반영하며,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상적 요소를 통한 은유적인 다문화개념을 내포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본 연구는 베스트

셀러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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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를 대상으로 출간된 문학작품의 수와 규모는 유아문학의 중요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14년도 출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간 발행 종수 47,589종

의 15.27%인 7,269종이 아동도서이며 전체 신간 발행 부수의 27.79%를 아동도서가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 유아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갑작스러운 현상이기보다 꾸준하게 이어져왔다. 선안나

(2010)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의 유아 및 아동도서 출판부수는 97%, 발행종수는 

148%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 시기 유아 및 아동도서가 양적으로 내용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고 평가했다.

유아 및 아동도서 중 특히 그림책은 글과 삽화가 결합된 형태의 문학매체로서 유아문학의 독

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aber는 그림책을 텍스트이자 삽화이면서 총체적 디자인이며 하

나의 제조물품이면서 상품이고 사회적·문화적 역사적 기록물이며 아동 최초의 경험물(Sipe & 

Pantaleo, 2010, 재인용)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Morgan(2009)은 그림책의 삽화가 유아들의 흥미

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많은 자극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림

책은 글과 그림의 결합을 통해 인간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영유아는 그림책을 통

해 여자와 남자, 성인과 어린이, 인종 등 다양한 종류의 인간에 대한 표상을 경험하게 된다. 다

양한 문화 및 인종의 특성을 담고 있는 그림책은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아에게 특정한 메

시지를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그림책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

함으로써 독자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Mendoza & Reese, 2001). 

1990년대 후반 이후 시작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경험하

고 있다. 다양한 생활경험, 전통, 역사, 가치관, 세계적 관점, 다양한 집단의 문화 및 이들의 관

점을 다루는 문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제 타인의 생활과 나와 다른 집단의 문화를 보여주

는 도서가 증가도 이러한 변화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의 변

화에 부응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다문화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그림책이 다수 출간되었다. 이

는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어린 시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Derman-Sparks와  

Edwards (2010)에 따르면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개인적 혹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명시

적·암묵적 메시지를 통해 성, 인종, 장애 등과 관련된 개념을 구성하는 시기이다. 특히 유아는 

힘 혹은 권력이 사회적인 특권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문학작품 역시 영유아

가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자신의 일상을 묘사하는 문학작품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나와 다른 집단의 문화를 보여주는 도서를 통해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학적 경험은 유아에게 타인과의 심리적 공감

대를 형성하게 되어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민경록, 2008). 

다문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그림책은 물론 유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림책은 다양한 문화

를 비춰주는 거울(mirror)이자 창(window)의 역할을 한다(Bishop, 1997). Cambell(2010) 역시 문학

작품이 영유아가 소속된 문화의 여러 차별화된 가치, 삶의 방식, 신념과 경험 등을 반영하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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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면 그림책 내용의 분석은 영유아들에게 기존의 사회가 전달

하고자 하는 가치체계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Baker-Sperry & Grauerholz, 2013). 이러

한 이유로 다수의 선행문헌은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측면으로 그림책을 분석한 바 있다(권영희, 

2012; 김정화, 김봉선, 강은진, 2009; 서정숙, 정진, 2007; 신세니, 조희숙, 2009a,b; 현은자, 정혜

미, 2011; Boutte, Hopkins, & Waklatsi, 2008; Roper & Clifton, 2013; Yoo-Lee, Fowler, Adkins, 

Kim, & Davies, 2014). 이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그림책이 여전히 주류 중심의 시각, 성불

평등, 편견 등의 관점이 혼재되지만 선별된 다문화교육 관련 그림책의 활용이 긍정적이라고 논

의하고 있다. 즉, 그림책은 유아의 정체성 확립, 문화에 대한 이해, 편견 및 차별의 탈피, 양성평

등 및 다원화된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매우 매력적인 교육매체인 것이다. 

그림책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다수의 연구자들(권영희, 2012; 김정화 등, 2009; 정대련, 2005; 

서정숙, 정진, 2007; 신세니, 조희숙, 2009a,b; 현은자, 정혜미, 2011; Boutte et al., 2008; Mccabe, 

Fairchild, Grauerholz, Prescosolido, & Tope, 2011)은 그림책의 내용을 다문화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대련(2005)과 유순이, 구태미 그리고 윤재희(2014)는 그림책에 표상된 젠

더를 분석하여 성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젠더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들, 

즉 장애아, 노인, 조부모 등이 그림책에서 주변인 혹은 소외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

들도 있다(권영희, 2012; 김정화 등, 2009; 서정숙, 정진, 2007; 신세니, 조희숙, 2009a; 현은자, 정

혜미, 2011). 인종과 타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책을 분석한 정지현과 박선미(2009)의 

연구는 분석대상 그림책 28권 중 75%인 21권이 백인 중심 혹은 주류(mainstream) 관점의 내용

을 다루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Yoo-Lee 등(2014)은 다문화 그림책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인종집단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 지 분석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비전통적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분석한 시도도 있다(신세니, 조희숙. 2009b; 윤갑정, 지은

주, 이혜은, 200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판매된 그림책 중 베스

트셀러로 집계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베스트

셀러 그림책에서 나타난 다문화 교육내용을 그림책의 일반적 특성인 작가의 국적과 장르에 따

라 분석했다. 2014년 기준 위키피디아 정의에 의하면 베스트셀러란 큰 인기를 보이는 책으로 특

정 기간 동안 높은 판매를 나타내는 도서를 말한다. 그림책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지만 

창작 및 선택의 과정에서 유아의 선호 및 성인의 개입과 영향 등 복합적인 맥락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구매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김민정, 현은자, 정지영, 2014). 따라서 베스트셀러 그

림책이 주요 독자의 호응이나 문학적·교육적 가치를 당연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베스트셀러 그림책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접할 확률이 매우 높은 

중요한 문학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이 교육의 명시적·잠재적 전 과정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다문화 그림책이라고 분류되는 그림책이 아니라 대

중적으로 인기 있는 그림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중적으로 영유아의 

일상에 내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다문화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

중적 선호에 의해 선택된 문학작품들이 유아의 다문화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책을 활용한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활성화와 그림책을 활용하는 교사 및 부모에게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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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1. 2008~20014년 사이 판매량이 높았던 유아용 도서에 나타난 유아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어

떠한가?  

2. 2008~20014년 사이 판매량이 높았던 유아용 도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작가의 

국적에 따라 어떠한가?  

3. 2008-2014년 사이 판매량이 높았던 유아용 도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그림책의 

장르에 따라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그

림책 98권이다.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 4곳이 발표

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수합했다. 가장 먼저 연구자들은 최대한 많은 분석대상을 확보하기 위

해 여러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사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서점은 주간 베스트셀

러만을 집계하여 발표하거나 최근 3년의 목록만을 제공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4곳의 온라인 서

점을 선정했지만 이 중 한 서점이 2008년 이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8년 이후 

목록만을 수합했다. 각 서점이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연구자들이 수

정하여 분석대상을 확정했다. 온라인 서점이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최종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월간 베스트셀러만을 제공하는 서점의 경우 연구자들이 월

간 목록에서 상위 40위에 해당되는 도서를 수합하여 해당 년도의 연간 목록을 작성했다.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한 서점이 상위 20위까지의 도서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월간 목록의 상

위 20권을 수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보다 많은 분석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았던 

도서 40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각 서점의 연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확정한 다음 목록

에서“나도 사자가 무서워”와 같은 품절 그림책, 상업적인 유아용 도서, 영아용 그림책과 정보

제공 도서를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영상물로부터 파생된 애니메이션 그림책(예: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스토리북), 스티커 북(예: 뽀롱뽀롱 뽀로로 에듀스티커북)이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

서(예: 간단종이접기대백과)등이 제외되었다. 이 밖에도 “두드려보아요”와 같이 단순한 내용이 

반복되는 영아용 도서를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각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적어도 2곳 이상의 서점의 목록에서 올라 있는 도서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베스

트셀러 목록이 각 해당 서점의 판촉 전략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분

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스테디셀러 그림책을 분석한 김민정 등(2014)도 역시 각 서

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해당 서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곳의 목록에

만 올라 있는 도서를 제외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별 베스트셀러 목록 사이에 

내재한 불일치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도서가 모두 99권이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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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팥죽할멈과 호랑이”와“팥죽할머니와 호랑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권의 그림

책은 내용이 같은 전래동화이기 때문에“팥죽할멈과 호랑이”를 제외하고 98권만을 최종분석대

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분석대상 그림책 98권을 그림책 중 국내 작가와 국내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그림책이 

45권(45.9%)이었고 외국 작가의 그림책이 번역된 것이 모두 53권(54.1%)이었다.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국외 작가들은 영미권 출신이 42명 포함되어 있었고 일본 및 아시아권 작가가 11명 포

함되어 있었다. 또한, 분석대상 그림책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생활동화가 31권(31.6%), 전래동화

가 7권(7.1%), 지식동화가 15권(15.3%) 그리고 환상동화가 45권(45.9%)이었다. 이대균, 백경순, 송

정원, 이현정(2013)은 동화를 과거로부터 전래된 이야기와 특정한 창작자에 의해 창작된 이야기

로 구분하고 창작동화를 환상성과 사실성에 근거하여 환상동화와 사실동화로 구분했다. 환상동

화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초현실적, 마술적, 비현실적, 기적적인 인물, 사건, 물건”(서

정숙, 최현주, 2014, p. 3)을 포함한 반면 사실동화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실동화는 다시 

생활동화 지식그림책, 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동화는 유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관적”으로 다루는 반면 지식그림책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이대균 등, 2013, p. 

76)으로 기술한 것이다. 일부 전래그림책은 환상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

려온 점을 먼저 고려하여 전래동화로 구분했다. 이 때문에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는 전래동

화로 반면 창작자가 분명한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환상동화로 분류했다. 한편, 서정숙과 최

현주(2014)는 그림책의 장르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장르 분류를 종합하여 환상 그림책, 사실 그림책, 정보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그림책을 

구분한 바 있다. 비록 두 문헌에서 제시한 그림책 장르의 명칭이 상이하지만 각 장르에 포함되

는 그림책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이대균 등이 제시한 장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분석대상 98권을 작가의 국적별 그리고 그림책 장르별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유사하게 김민

정 등(2014)도 그림책의 출판국가와 출판년도, 장르와 주제 등의 일반적 특성으로 스테디셀러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그림책은 논문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1〉분석대상 그림책의 일반적 특성 

작가국적별 생활 전래 지식 환상 계

국내 
15

(15.3)

6

(6.1)

7

(7.1)

17

(17.3)

45 

(45.9)

국외
16

(16.3)

1

(1.0)

8

(8.2)

28

(28.6)

53

(54.1)

31

(31.6)

7

(7.1)

15

(15.3)

45

(45.9)

98

(100)

2. 분석준거

  여러 연구자들은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제11권 제4호

- 86 -

내용준거 하위준거 세부내용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각 문화마다 고유한 명절, 춤, 음악, 옷, 음식, 주거방식, 미술과 건축물

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  

각 문화의 고유한 놀이, 음식, 전래동화를 경험한다. 

각 문화의 역사와 위인에 대해 알아본다. 

나라에는 상징이 있음을 이해한다. 

직업과 역할을 이해한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한다. 

성인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나라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름을 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은 서로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자신이 속한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문화를 소중히 여긴다. 

위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는 태도를 가진다. 

문회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알아본다.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본다.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사용한다. 

다양한 특징과 형태를 탐색한다. 

친구와 나는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안다.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안다.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서로 다른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안다. 

다양성 존중하기
나와 친구의 다른 점을 존중한다. 

내가 잘하는 것과 친구가 잘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자신의 생각을 인식한다. 

나의 감정을 느낀다. 

나의 몸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인적자원부, 2007; 김영옥 등, 2011; 김정원, 남규, 이정아, 2010). 이들이 제안한 다문화교육내용

은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문화, 정체성, 협력, 평등성, 협동, 공동체의식, 다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원 외(2010)는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관계증진, 

다양성, 문화, 정체성, 편견, 평등성, 협력을 내용범주로 제시했다. 김영옥 등(2011)이 개발한 다

문화교육활동 역시 문화, 협력,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조숙영

(2013)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하면서 문화이해 및 수용, 관계형성, 

정체성 형성, 공평성, 다양성을 범주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김숙자와 김윤이(2011는 문화, 협

력, 정체성 형성, 평등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김숙자, 박세영(2011)의 다문화교육내용 분석준거를 그대로 사용했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분석준거는 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협력의 6가지 준거와 그에 따른 18

개의 하위내용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 2과 같다.

<표 2〉다문화교육의 분석 준거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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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체성 형성하기

우리 가족을 알아본다. 

가족 간의 고유한 문화가 있음을 알고 존중한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과 그 역할을 알아본다. 

가족의 역사를 알아본다. 

우리 유치원의 역사를 알아본다.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우리나라의 역사, 고유한 명절과 상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전통음악, 전래동화, 전통놀이, 미술과 건축물을 경험해본다. 

우리나라의 상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평등 평등 인식하기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안다.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웃어른을 공경한다. 

공공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다른 친구의 놀이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공평한 태도를 가진다. 

예절바르게 생활한다.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성, 외모, 인종, 계층, 장애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비판

한다.  

편견에 대처하기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한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한다. 

협동능력 갖기
친구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짐을 경험한다.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알고 지킨

다.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다른 사람과 물건을 나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시한다. 

잘못 했을 때 사과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끼리 협력함을 이해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찾아본다.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협력과 지원을 알아본다. 

생명체와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3. 분석과정

  본 연구는 내용분석 연구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의 빈도를 중심으로 그림책을 분

석한 연구이다. 빈도분석을 통해 98권의 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을 개괄적으로 살

펴본 다음 그림책의 다문화교육 가능성 및 제한점을 그림책 내용의 질적 측면과 연관 지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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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 분석은 2015년 3월 6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연구자 2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들은 관련 선행문헌을 검토하며 다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분석준거를 확정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자들은 유아용 도서 10권

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하며 분석준거의 타당성과 연

구자 간의 일치도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도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다문화교육 내용의 요소가 나타나면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

로“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의 버스 승객들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그려져 있었

다. 이 경우 시각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다양성 이해하기”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표기했다. 

한 권의 도서에 동일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이 여러 차례 나타나더라도 1회로 표기했고 서로 다

른 다문화교육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수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진

행한 연구자들은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결과의 일치도가 95%가 될 때까지 논

의 및 협의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출간된 유아용 그림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98권에 포함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을 빈도가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협력 관련 내용이 127건(27.8%), 정체성 관련 내용이 110건

(24.1%), 문화 관련 내용이 91건(19.9%)과 다양성 관련 내용이 72건(15.8%) 순이다. 반편견과 평

등에 관련된 내용은 각각 31건(6.8%)과 26건(5.7%)으로 다른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이를 다시 준거별 하위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 관련 내용 중 다

문화에 관심 갖기가 50건(10.9%)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22건

(4.8%),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19건(4.2%) 순으로 다루어졌다. 다양성의 하위내용 중 다양성 이

해하기로 모두 37건(8.1%)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가 19건(4.2%), 다

양성 존중하기가 16건(3.5%) 나타났다. 정체성 관련 하위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자아정체성 형성하기로 모두 55건(12.3%) 포함되었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33건(7.2%)과 국가

적 정체성 형성하기 22건(4.8%) 등이 뒤를 이었다. 평등 관련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가 16건

(3.5%)으로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10건(2.2%)보다 많이 다루어졌으며 반편견 관련 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22건(4.9%)으로 편견에 대처하기 9건(2%)보다 많이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협력의 하위내용 중에서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가 47건(10.3%)으로 가장 비중있게 다루

어졌고 협동능력 갖기 32건(7.0%),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19건(4.2%),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16건

(3.5%),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가 13건(2.8%) 등이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이 각 내용의 준거별로 일부 하위내용

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 관련 내용 91건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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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을 차지했으며 다양성 관련 내용 72건 중 다양성 이해하기가 37건(51.4%), 정체성 관련 

내용 110건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55건(50%), 평등 관련 내용 26건 중 평등 인식하기가 16

건(61.5%), 반편견 관련 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22건(71%) 나타났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127건(27.8%) 중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하위내용은 없었지만 협동능력갖기가 32건

(25.2%) 그리고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37.0%)로 다른 하위내용에 비해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표 3〉베스트셀러 그림책의 다문화교육내용 분석  

내용준거 하위준거 빈도 (%)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50(10.9)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19(4.2)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22(4.8)

계 91(19.9)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37(8.1)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19(4.2)

다양성 존중하기 16(3.5)

계 72(15.8)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55(12.3)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33(7.2)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22(4.8)

계 110(24.1)

평등

평등 인식하기 16(3.5)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10(2.2) 

계 26(5.7)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22(4.8)

편견에 대처하기 9(2.0)

계 31(6.8)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 능력 기르기 19(4.2)

협동능력 갖기 32(7.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16(3.5)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 47(10.3)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13(2.8)

계 127(27.8)

계 457(100)

  

2. 작가의 국적별 베스트셀러 그림책의 다문화교육 내용   

작가의 국적에 따라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분석 대상 중 국내작가의 그림책 45권에 포함된 다문화교육 내용은 모두 220건으로 한 

권 당 평균 약 4.9건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내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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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은 정체성 관련 내용으로 63건(13.8%)이었고 공동체적 협력 관

련 내용이 61건(13.3%), 문화 관련 내용이 46건(10.1%), 다양성 관련 내용이 26건(5.7%), 반편견 

관련 내용이 13건 (2.8%)과 평등 관련 내용이 11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작가의 베스트셀러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관련 내용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25건(5.5%)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

기 22건(4.8%), 지역정체성 형성하기가 16건(3.5%)으로 뒤를 이었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의 

경우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가 23건(5.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협동능력 갖기 14건(3.1%), 상

호작용능력 기르기 11건(2.4%),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8건(1.8%) 그리고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

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는 5건(1.1%)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22건(4.8%)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21건(4.6%) 그리고 유사

점과 차이점 알기가 3건(0.7%) 나타났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다양성 이해하기로 모두 13건(2.8%)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 이루기와 다양

성 존중하기가 각각 7건(1.5%)과 6건(1.3%) 다루어졌다. 반편견 관련 하위내용 중 편견인식하고 

비판하기는 9건(2.0%) 그리고 편견에 대처하기는 4건(0.9%)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하위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가 7건(1.5%) 그리고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4건(0.9%) 나타났다.  

<표 4〉작가의 국적별 다문화교육내용 빈도(%)  

내용준거 하위준거 국내 국외 합계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22(4.8)/(44) 28(6.1)/(56) 50(10.9)/(100)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3(0.7)/(15.8) 16(3.5)/(84.2) 19(4.2)/(100)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21(4.6)/(95.4) 1(0.2)/(4.5) 22(4.8)/(100)

계 46(10.1)/(50.5) 45(9.8)/(49.5) 91(19.9)/(100)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13(2.8)/(35.1) 24(5.2)/(64.9) 37(8.1)/(100)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7(1.5)/(36.8) 12(2.6)/(63.2) 19(4.2)/(100)

다양성 존중하기 6(1.3)/(37.5) 10(2.2)/(62.5) 16(3.5)/(100)

계 26(5.7)/(36.1) 46(10.1)/(63.9) 72(15.8)/(100)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25(5.5)/(45.5) 30(6.6)/(54.5) 55(12.0)/(100)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16(3.5)/(48.5) 17(3.7)/(51.5) 33(7.2)/(100)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22(4.8)/(100) 22(4.8)/(100)

계 63(13.8)/(57.3) 47(10.3)/(42.7) 110(24.1)/(100)

평등

평등 인식하기 7(1.5)/(43.8) 9(2.0)/(56.3) 16(3.5)/(100)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4(0.9)/(40) 6(1.3)/(60) 10(2.2)/(100)

계 11(2.4)/(42.3) 15((3.3)/(57.7) 26(5.7)/(100)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9(2.0)/(40.9) 13(2.8)/(59.1) 22(4.8)/(100)

편견에 대처하기 4(0.9)/(44.4) 5(1.1)/(55.5) 9(2.0)/(100)

계 13(2.8)/(41.9) 18(3.9)/(58.1) 31(6.8)/(100)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 능력기르기 11(2.4)/(57.9) 8(1.8)/(42.1) 19(4.2)/(100)

협동능력 갖기 14(3.1)/(42.8) 18(3.9)/(56.3) 32(7.0)/(10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8(1.8)/(50) 8(1.8)/(50) 16(3.5)/(100)

사회적기술 습득하기 23(5.0)/(48.9) 24(5.3)/(51.1) 47(10.3)/(100)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5(1.1)/(38.5) 8(1.8)/(61.5) 13(2.8)/(100)

계 61(13.3)/(48) 66(14.4)/(52) 127(27.8)/(100)

계  220(48.1) 237(50.8) 4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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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작가에 의해 집필된 동화 53권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은 모두 237건으로 한 권당 평

균 4.47건의 다문화교육 내용이 나타났다. 총 237건의 다문화교육 내용 중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이 66건(14.4%)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정체성과 다양성 관련 내

용이 47건(10.3%)과 46건(10.1%) 그리고 문화 관련 내용이 45건(9.8%)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국외

작가의 그림책에서 반편견 관련 내용은 18건(3.9%) 그리고 평등에 관련한 내용이 15건(3.3%)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

건의 협력 관련 내용 중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가 24건(5.3%)으로 가장 많았고 협동능력 갖기가 

18건(3.9%)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지구의 현 상

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가 각각 8건(1.8%)씩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성 관련 내용 

46건(10.1%) 중 다양성 이해하기가 24건(5.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 

이루기가 12건(2.6%) 그리고 다양성 존중하기가 10건(2.2%) 나타났다. 또한, 정체성 관련 하위내

용 중에서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30건(6.6%)나타났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17건(3.7%) 나타

났다.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의 경우 국외작가가 집필한 도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 45

건(9.8%) 나타난 문화 관련 내용 중에서 문화에 관심 갖기는 28건(6.1%)이었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가 16건(3.5%)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1건(0.2%) 나타났다. 반편견 관련 내용 18

건(3.9%) 중에서 편견인식하고 비판하기가 13건(2.8%) 그리고 편견에 대처하기 5건(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등 관련 하위내용은 평등 인식하기가 9건(2.0%) 그리고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6

건(1.3%)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적 협력을 제외한 문

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등의 하위내용은 일부 하위내용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

되어 있었다.  

작가의 국적별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작가의 국적과 관계없이 

반편견과 평등 관련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은 작가의 국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국내작가의 그

림책은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 문화, 다양성 순으로 다문화교육내용이 나타난 반면 국외작가의 

그림책에는 공동체적 협력, 다양성과 정체성 그리고 문화 관련 내용의 순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다양성 관련 내용은 26건(5.7%)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지만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는 46건(10.1%)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작가의 국적별로 각 준거별 하위내용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준거의 

하위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의 그림책에서 16건(3.5%) 나타난 반면 국내작가

의 도서에서는 단 3건(0.7%)만 다루어졌다. 한편,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

에서 21건(4.6%) 나타났으나 국외작가의 도서에서는 단 1건(0.2%)만 다루어졌다. 다양성 관련 하

위내용의 경우 작가의 국적과 무관하게 다양성 이해하기가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와 다양

성 존중하기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정체성 관련 하위내용 중 자아정체성과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작가의 국적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

에서만 22건(4.8%)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과 관련한 하위내용

의 빈도는 작가의 국적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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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준거 하위준거 생활 전래 지식 환상 계

문화 

문화에 관심 갖기
20(4.4)/

(40)

6(1.3)/

(12)

4(0.9)/

(8)

20(4.4)/

(40)

50(10.9)/

(100)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8(1.8)/

(42.1)

2(0.4)/

(10.5)

9(2.0)/

(47.4)

19(4.2)/

(100)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
10(2.2)/

(45.5)

5(1.1)/

(22.7)

7(1.5)/

(31.8)

22(4.8)/

(100)

계
38(8.3)/

(41.8)

11(2.4)/

(12.1)

6(1.3)/

(6.6)

36(7.9)/

(39.6)

91(19.9)/

(100)

다양성

다양성 이해하기
10(2.2)/

(27.2)

7(1.5)/

(18.9)

20(4.4)/

(54.1)

37(7.4)/

(100)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

3(0.7)/

(15.8)

2(0.4)/

(10.5)

14(3.1)/

(73.7)

19(4.2)/

(100)

다양성 존중하기
5(1.1)/

(31.3)

4(0.9)/

(25)

7(1.5)/

(43.8)

16(3.5)/

(100)

계
18(3.9)/

(25)

13(2.8)/

(18.1)

41(9.0)/

(56.9)

72(15.8)/

(100)

정체성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20(4.4)/

(36.4)

10(2.2)/

(18.2)

25(5.5)/

(45.5)

55(12.0)/

(100)

지역정체성 형성하기
18(3.9)/

(54.5)

2(0.4)/

(6)

13(2.8)/

(39.4)

33(7.2)/

(100)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9(2.0)/

(40.9)

5(1.1)/

(22.7)

8(1.8)/

(36.4)

22(4.8)/

(100)

계
47(10.3)/

(42.7)

5(1.1)/

(4.5)

12(2.6)/

(10.9)

46(10.1)/

(41.8)

110(24.1)/

(100)

3. 장르별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     

장르별 베스트셀러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분석 그림책 98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환상동화로 모두 45권의 그림

책에서 총 228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이 다루어져 한 권당 평균 5.06건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함

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장르는 생활동화로 모두 31권에서 161건의 다문화교육내

용을 포함하는데 한 권당 평균 5.19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동화 

장르 그림책 15권과 전래동화 장르 그림책 7권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은 각각 45건과 23건이

었다. 이를 다시 한 권당 평균으로 살펴보면 지식동화 장르 그림책은 한 권당 3건 그리고 환상

동화 장르 그림책 한 권당 3.3건의 다문화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장르별 그림책의 한 

권당 평균 다문화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동화 그림책이 환상동화, 지식동화 혹은 전래동화보

다 다문화교육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그림책 장르별 다문화교육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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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평등 인식하기
3(0.7)/

(18.6)

1(0.2)/

(6.3)

4(0.9)/

(25)

8(1.8)/

(50)

16(3.5)/

(100)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
4(0.9)/

(40)

1(0.2)/

(10)

5(1.1)/

(50)

10(2.2)/

(100)

계
7(1.5)/

(26.9)

2(0.4)/

(7.7)

4(0.9)/

(15.4)

13(2.8)/

(50)

26(5.7)/

(100)

반편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7(1.5)/

(31.8

2(0.4)/

(9.1)

13(2.8)/

(59.1)

22(4.8)/

(100)

편견에 대처하기
4(0.9)/

(44.4)

5(1.1)/

(55.6)

9(2.0)/

(100)

계
11(2.4)/

(35.5)

2(0.4)/

(6.5)

18(3.9)/

(58.1)

31(6.8)/

(100)

공동체적 

협력

상호작용 기르기 
6(1.3)/

(31.6)

1(0.2)/

(5.3)

2(0.4)/

(10.5)

10(2.2)/

(52.6)

19(4.2)/

(100)

협동능력 갖기
9(2.0)/

(28.1)

1(0.2)/

(3.1)

1(0.2)/

(3.1)

21(4.6)/

(65.6)

32(7.9)/

(10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7(1.5)/

(43.8)

9(2.0)/

(56.3)

16(3.5)/

(100)

사회적기술 습득하기
13(2.8)/

(27.7)

3(0.7)/

(6.4)

3(0.7)/

(6.4)

28(6.1)/

(59.6)

47(10.3)/

(100)

전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5(1.1)/

(38.5)

2(0.4)/

(15.4)

6(1.3)/

(46.2)

13(2.8)/

(100)

계
40(8.8)/

(31.5)

5(1.1)/

(39.4)

8(1.8)/

(6.3)

74(16.2)/

(58.3)

127(27.8)/(

100)

계 
161

(35.2)

23

(5.0)

45

(9.8)

228

(49.4)

457

(100)

환상동화로 구분된 그림책 43권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공동체적 협력에 관련한 내용으로 모두 74건(16.2%)이었고 정체성 관련 내용이 46건(10.1%), 다

양성 관련 내용이 41건(9.0%), 문화 관련 내용이 36건(7.9%) 그리고 반편견 관련 내용이 18건

(3.9%)과 평등 관련 내용이 13건(2.8%)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준거별 하위내용 측면에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적 협력 다문화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하위내용은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로 28건(6.1%)이 나타났고 협동능력 갖기 21건(4.6%), 상호작용능력 기르기 

10건(2.2%),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9건(2.0%) 그리고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가 6건

(1.3%) 다루어졌다. 정체성 관련 내용의 경우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25건(5.5%)으로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정체성 형성하기와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가 각각 13건(2.8%)과 8

건(1.8%)으로 뒤를 이었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 중 다양성 이해하기가 20건(4.4%)으로 가장 많

이 나타났고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이루기와 다양성 존중하기가 14건(3.1%)과 7건(1.5%) 다루어졌

다. 반면, 문화 관련 내용 총 36건(7.9%)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20건(4.4%), 유사점과 차이점 알

기가 9건(2.0%)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7건(1.5%) 나타났다. 반편견과 관련하여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가 13건(2.8%), 편견에 대처하기가 5건(1.1%) 나타났으며 평등과 관련하여 평

등 인식하기가 8건(1.8%),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5건(1.1%)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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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의 생활동화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 161건(35.2%) 중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

진 것은 47건(10.3%) 나타난 정체성 관련 내용이었고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40건(8.8%), 문화 

관련 내용 38건(8.3%), 다양성 관련 내용 18건(3.9%), 반편견 관련 내용 11건(2.4%), 평등 관련 내

용 7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동화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

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관련 내용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가 20건(4.4%)으로 가

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18건(3.9%)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가 9건

(2.0%) 나타났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40건(8.8%) 중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가 13건(2.8%)으

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협동능력 갖기 9건(2.0%), 공동체의식 함양하기 7건(1.5%), 상호작

용 능력 기르기 6건(1.3%),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 5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38건

(8.3%)의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가 20건(4.4%) 다루어졌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가 10건(2.2%)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가 8건(1.8%) 나타났다. 다양성 관련 내용에서는 

다양성 이해하기가 10건(2.2%)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다양성 존중하기는 5건(1.1%), 다양성

과 통일성 균형이루기는 3건(0.7%) 나타났다. 반편견 관련 하위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

가 7건(1.5%) 포함된 반면 편견에 대처하기는 4건(0.9%) 포함되었고 평등 관련 하위내용 중 평등

한 태도 형성하기가 4건(0.9%) 나타난 반면 평등 인식하기는 3건(0.7%) 나타났다. 

지식동화 장르에 속한 15권에 포함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은 다양성 관련 내

용으로 13건(2.8%)이었으며 정체성 관련 내용은 12건(2.6%),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은 8건

(1.8%), 문화 관련 내용은 6건(1.3%), 평등 관련 내용은 4건(0.9%) 그리고 반편견 관련 내용은 2

건(0.4%)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성 관련 하위내용 중 다

양성 이해하기는 7건(1.5%) 다루어졌으며 다양성 존중하기와 다양성과 통일성 균형 이루기는 각

각 4건(0.9%)과 2건(0.4%)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관련 하위내용 중 자아정체성 형성하기는 10건

(2.2%)이었고 지역정체성 형성하기는 2건(0.4%)이었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내용 8건(1.8%) 중 사

회적 기술 습득하기가 3건(0.7%)이었으며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 증진하기와 상호작용능력 기르

기가 2건(0.4%)씩 나타났으며 협동능력 갖기가 1건(0.2%) 나타났다. 문화 관련 다문화교육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는 4건(0.9%)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2건(0.4%) 포함되어 있었다. 

평등 관련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만 4건(0.9%) 나타났고 반편견 관련 내용 중 편견 인식하고 비

판하기만 2건(0.4%) 다루어졌다. 

전래동화 그림책 7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문화교육내용은 문화 관련 내용으로 11

건(2.4%) 나타났고 정체성과 공동체적 협력하기가 5건(1.1%)씩 나타나 뒤를 이었으며 평등 관련 

내용이 2건(0.4%) 다루어졌다. 하지만 반편견 관련 내용은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전래동화 

그림책에 포함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시 하위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래동화 그림책

에 나타난 문화 관련 내용 중 문화에 관심 갖기는 6건(1.3%)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5건(1.1%) 다루어졌다. 하지만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체적 협력 관련 하위내용 중 사회적 기술 획득하기가 3건(0.7%) 나타났고 상호작용 

기르기와 협동능력 갖기는 1번(0.2%)씩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동체의식 함양하기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해증진하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체성 관련 내용 5건(1.1%)은 모두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 내용이었고 평등 관련 하위내용인 평등 인식하기와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가 1

번(0.2%)씩 나타났다. 98권의 분석대상에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은 다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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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 관련 하위내용 중 유사점

과 차이점 알기, 공동체적 협력 관련 하위내용 중 공동체의식 함양하기와 전 세계적 역동성 이

해증진하기 그리고 다양성과 반편견 관련 하위내용 전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유아용 그림책 98권을 

대상으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김숙자, 박세영(2011)의 다문화 교육내

용 6가지 범주-문화, 다양성,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협력-를 분석을 위한 준거로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그림책은 공동체적 협력(27.8%), 정

체성(24.1%), 문화(19.9%) 및 다양성(15.8%)의 순으로 다문화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반

편견(6.8%)과 평등(5.7%) 관련 내용은 매우 적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내용이 각 준거의 일부하위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에 관심 갖기(문화 

영역), 다양성 이해하기(다양성 영역), 자아정체성 형성하기(정체성 영역),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

기 (반편견 영역),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공동체적협력 영역)가 각 영역에서 과반을 넘는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작가의 국적별로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은 국내작가의 그림책은 정체성

(13.8%), 협력(13.3%), 문화(10.1%), 다양성(5.7) 등이 빈도가 높았던 반면, 국외작가의 그림책에는 

협력(14.4%), 정체성(10.3%), 다양성(10.1%), 문화(9.8%) 관련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국외작가의 

그림책은 국내작가의 그림책에 비해 다양성 관련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특히 다양

성 이해하기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문화 관련 내용의 경우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는 국외작가

의 그림책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으며 문화에 대한 존중심 갖기는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 압도

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체성, 평등, 반편견, 공동체적 협력의 관련 

내용은 작가의 국적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적 정체성 형성하기는 국내작가의 그

림책에서만 다루었다.      

셋째, 분석된 98권의 중 환상동화(49.4%)와 생활동화(35.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두 장

르의 그림책은 다문화교육내용을 비교적 고르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환상동화로 구분된 그림

책들은 공동체적 협력, 정체성, 다양성의 순으로, 생활동화 그림책은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 문

화의 순으로 다문화교육내용을 다루었다. 지식동화에는 다양성, 정체성, 공동체적 협력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평등이나 반편견 관련 내용은 적게 나타났다. 전래동화 그림책은 문화, 정체

성, 공동체적 협력 등이 자주 다루어진 반면 반편견 내용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빈도분석 결과에 나타난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의 특징을 선정도서가 내포한 다문화교육의 가

능성 및 제한점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이 일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다문화교육내용

은 일부 하위내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그림책이 문화에 관심 갖기(문화 영역), 다

양성 이해하기(다양성 영역), 자아정체성 형성하기(정체성 영역),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반편견 

영역), 사회적 기술 습득하기(공동체적 협력 영역) 등 일부 내용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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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런데 그림책에 자주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문화에 관심 갖기’의 경우 우리 문화 혹은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묘사가 포함된 그림책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다양성 이해하기’는 국외작가의 그

림책에서 볼 수 있는 등장인물 간의 인종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정체성 영역 중 ‘자아정체

성 형성하기’요소 역시 분석대상인 그림책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유아 자신을 주제

로 하는 이야기의 전개로 인하여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책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내용의 편중성은 평등이나 반편견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는 작가의 국적별 혹은 그림책의 장르와 관계없이 나타난 불균형이

었다. 특히, 분석대상 그림책은 평등과 반편견 관련 하위 내용 중 ‘평등 인식하기’와 ‘편견 

인식하고 비판하기’를 ‘평등한 태도 형성하기’나 ‘편견에 대처하기’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었다. 즉, 그림책은 행동의 의미 혹은 적극적인 실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을 

비교적 적게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문헌에서도 발견된다. 김숙자와 박세영

(2011)은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의 다문화교육내용 중 반편견과 평등 관련 내용이 각각 9.1%와 

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분석한 조

숙영(2013)의 연구도 반편견과 평등 관련 내용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

히 조숙영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루어진 1050건의 다문화교육내용 중 공평성에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분석 대상 그림책은 인종, 문화에 대한 편견, 불공평한 처우, 성, 외모 등에 관한 

고정관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inger(2011) 역시 창작

그림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수준에 대체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러한 경향은 작가의 국적이나 장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났다. 국내그림책과 비교했을 때 

국외그림책은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가시적인 

다양성의 결과였다. 예를 들면,「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줄무늬가 생겼어요」혹은 

「시간상자」등에는 여러 인종들의 모습과 행동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들 그림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은 주인공이나 사건

의 배경으로만 등장할 뿐 인종 간 갈등의 요소나 문제성 인식의 단서로 제공되지 않았다. 게다

가 분석된 그림책 중 유일하게 「눈오는 날」에서만 소수인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아동을 

위한 다문화교육 개념을 담고 있는 양질의 문학작품(quality literature) 선정요건에 관한 연구에

서 Smith-DʼArezzo(2003)는 단순히 소수자가 등장하는 책이 좋은 다문화 문학작품이 아님을 강

조한바 있다. 즉, 좋은 아동문학작품은 소수자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그리며 아동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감정이입을 일으켜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와 관련하여 

긍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국내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작가들에 의해 그려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형태에 기반하

고 있어 현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스테디셀러 그림책을 분석한 김민정 등(2014)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이들은 스테디셀

러 그림책에 한국전통과 관련한 주제가 많은 것은 문화적 편안함과 함께 생활 속에서 겪는 익

숙한 즐거움이 성인과 아동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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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에는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그린 「만희네 집」, 전통적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는 

「솔이네 추석이야기」를 비롯해서 대체로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가족

을 중점적으로 그린 국내작가의 그림책 대부분이 대가족으로 구성된 다분히 전통적 혹은 구시

대적 가족을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 그림책은 이혼가정, 입양가정, 다문화 가

정, 한 부모 가정, 혹은 조부모 가정의 이야기 등 현대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지 못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유사하게 윤갑정 등(2009)은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그림책이 다문화가정을 

주류 혹은 외부자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소외, 불평등, 차별 등에 대한 사실적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eitzman, Eifler, Hokada 그리고 Ross(1972)의 고전적인 연구도 

그림책이 독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그림책들은 주류의 시선과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그림책이 타문화 혹은 

유색인종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에 근거하여 소수자들의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강조한다고 보

고한 정대현과 박선미(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했다. 이러한 경향은 작가의 국적별로 다르

게 나타났다. 우선 그림책에 비해 국내작가의 그림책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시각이 자주 

발견되었다(김시내, 2003; 김주희, 1998). 이는 국내작가의 그림책 중 전통적 가치 및 선을 주제

로 다루고 있는 전래동화가 포함되었고 생활동화 역시 전통적 가족형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성의 일생을 

수탉이라는 환상요소로 그려내면서 힘, 권위로 상징되는 남성문화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동시

에 여성으로 대변되는 암탉은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혹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린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선은 그림책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림책의 어머니

들은 음식을 만들거나(「연이의 설맞이」, 「솔이의 추석이야기」), 어질러진 집안을 치우고 이

를 자녀에게 교육하는 역할(「집안 치우기」) 등 사적영역에서 전통적인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엄마가 화났다」와 같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모습과 동떨어진 어머니가 묘

사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는 엄마’가 양육의 일상에서 흔히 

겪는 자녀에 대한 감정을 묘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Dewitt, Cready 그리고 Seward(2013)은 

과거에 비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림책에서 묘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양육자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고 보고했다.  

반면, 국외작가에 의한 그림책들에서 중상류층 백인 중심의 시각이 두드러졌다. 최종분석에 

대상인 98권의 그림책에는 안소니 브라운의 작품이 13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그림책

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대부분은 백인이었으며 유색인종들은 단순한 배경인물로 묘사되거나 주

변인으로 등장할 뿐이었다. Yoo-Lee 등(2014)과 Boutte 등(2008)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이 소수인종 집단에 대한 할 편견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서구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그림책들에 나타난 다문화교육내용 중 상당

수가 그림책의 시각적인 요소로 드러나는 문화 및 인종의 유사점과 차이점 인식하기에 머무르

고 있었다. 그림책에서 다루어진 다문화 내용이‘누가 썼는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작가의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배경이 책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Nodelman, 

2005). 즉, 특정 인종 혹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의 경우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관점을 대변

하기 어려우며 기존 문화의 지배적 관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정지현, 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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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넷째, 베스트셀러 그림책은 다문화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다문화교육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림책들 중 

잘 알려진 「종이봉지」,「돼지책」, 「우리엄마」, 「우리아빠가 최고야」는 성편견 및 양성평

등에 관한 주제를, 「이모의 결혼식」은 타인종과의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형성 및 화합의 

개념을, 「틀려도 괜찮아」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개념

을 전달하고 있다.「길아저씨 손아저씨」는 장애인들의 능력과 협력 및 그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를 담았으며, 「아씨방 일곱동무」는 바느질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의 의인화를 통해 그들 모

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다양성 및 협력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고릴라가

족」은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들이 가족을 이루는 과정을 숫자 일에서 열까지 연결하여 보여준 

후, 마지막 페이지에 다양한 인종을‘모두 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시하여 다양성, 

공동체적 협력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은유와 비유를 통해 다문화교육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들은 인종, 성, 장애와 관련한 불평

등, 편견 등과 같은 비판적인 주제를 유아들 자신이 중심이 되는 현실 이야기에서 다루기보다 

동물 혹은 식물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환상동화 속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무지개물고

기」는 여러 가지 색의 비늘로 치장된 아름다운 물고기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눈다는 

친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무지개 물고기는 인종적으로 백인 혹은 사회의 주류층을 상

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무지개 물고기가 느끼는 우월감과 이에 대한 다른 물고기들의 

숭배는 외모지상주의를 찬양하는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지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자신의 비늘을 나누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의 구성은 갈등이 기득

권을 가진 자의 베품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너는 어떤 

씨앗이니?」는 다양한 종류의 씨앗이 형형색색의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꽃으로 피는 내용을 시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이 그림책은 유아 개개인이 지닌 다양한 특징과 장점을 존중하는 유

아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은유를 통해 강조한다. 「짧은 귀 토끼」역시 외모와 생김새가 다

른 토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지닌 신체상의 다름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문학적 능력을 가진 「프레드릭」이라는 쥐의 겨우살이 이야기는 

제각기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주제를 노동 대 예술이라는 상반된 은유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아들이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 즉 픽션을 선호하고 이중 환상동화를 가장 좋아한다고 보고

하는 선행연구들(김민정, 2003; 김민정 등, 2014; 김선옥, 윤정빈, 지은주, 유승희, 2006)이 보여주

듯 분석대상 그림책 98권 중 45권이 환상동화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환상동화는 다른 장르의 

그림책에 비해 비판적 측면의 다문화 교육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는 유아가 친근한 

대상으로 여기고 쉽게 동일시하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환상동화의 교육적 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선행문헌은 의인화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책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Maccabe, Fairchild, Grauerholz, 

Prescoslolido 그리고 Tope(2011)는 20세기에 출간된 그림책의 표지 등장인물과 주인공의 젠더를 

분석하여 의인화된 동물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책에서 불균형이 더 두드러졌다는 점을 지적했

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성차별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젠더가 불분명한 동물을 주인공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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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켰지만 창작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독자들이 의인화된 동물을 특정 젠더와 연결 지어 해

석하기 때문이라고 논의했다. 독자가 그림책 창작자들의 의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고 해석

한다는 점은 그림책을 창작하고 선정하고 영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즐기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이 세심하게 그림책에 내재한 메시지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베스트셀러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나 모호한 메시지

를 담고 있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담았으나 이들 이야기가 주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가 배경이 되고 있어 

오히려 특정 인종 및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위에서 논

의한 「프레드릭」의 경우 예술적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주제를 지닌 작가 레오 리오니의 철학

이 담긴 내용을 담고 있으나(황순선, 2012), 메시지를 이해하는 유아의 능력에 따라 매우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즉, 가족들이 열심히 일할 동안 놀면서 창의적인 일에 몰

두하는 주인공 쥐에 관한 이야기가 자칫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수고에‘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책을 통한 영유아의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역할

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그림책을 통하여 인종이나 타문화에 대한 유아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김지선, 2008; 유향선, 2013; 현은자, 박성연, 

2003) 타인의 조망수용능력(정상녀, 이현경, 민순옥, 홍현이, 2007)이나 친사회적 행동(문명희, 

2014; 이계녀, 김용미, 2010) 등과 같은 사회성 발달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Oʼ

Neil(2010) 역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편견이 감소했음을 밝

혔다. 그러나 모든 그림책이 유아에게 다문화 및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거나 변화하는 사

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을 키우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책

을 기획, 창작, 출판, 유통하는 관련자 및 부모와 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작가와 

출판업자들은 그림책이 문화적 다양성에 위배되지 않는 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

과 창작 과정에서부터 비판적 시각으로 그림책을 검토하는 노력과 함께 그림책이 출간된 이후 

관련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력은 Yoo-Lee 

등(2014)이 제안한 것처럼 그림책에 등장하는 소수집단에 속한 독자들의 반응을 청취하는 것이

다. 이 과정을 통해 그림책이 소수집단의 인물을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그려 영유아 독자의 편견

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을 영유아와 함께 경험하는 교사와 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우선 이들은 좋은 그림

책을 선택해서 유아에게 제공해야 한다. 좋은 그림책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의 문학

성, 심미감, 객관성,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정지현, 박선미, 2009). 이는 성인이 그림책을 선정할 

때 문학의 작품성 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 왜곡된 사실이 아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기

반으로 현실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들은 성, 인종, 다른 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그림책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림책의 내용과 연관된 교육활동을 계획·시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곽영미, 현은

자, 권영희, 이신애, 2014; Crisp & Hiller, 2011; Yoon, Simpson, & Hagg, 2010). 앞서 논의한 대

로 「무지개물고기」나「너는 어떤 씨앗이니?」는 표면적으로는 인종, 편견, 및 불평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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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이와는 무관한 가치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의 해석

과 시각에 따라 이들 그림책을 활용한 인종, 계층, 다양성, 권력과 관련한 다문화교육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 따르면 그림책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에 따라 독자는 그림책이 담고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을 포착할 수도 놓칠 수도 있다. 그림책을 통한 다문화교육이 유아교육기

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risp와 Hiller(2011)이 주장한 것처럼 가장 먼저 교사들

이 자신의 가치체계에 내재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면하고 이를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아들은 매우 이른 시기에도 색, 인종, 성, 신체적 능력의 차이와 연관된 기득권이나 권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Derman-Sparks & Edwrads, 2010). 이들은 실제생활에서 직

접적인 관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언어적인 혹은 비언어적인 암묵적 메

시지를 통해 인종, 성, 장애와 관련한 편견적 메시지를 내면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빈번

하게 접하는 베스트셀러 그림책들은 성인의 신중한 지도와 안내가 병행된다면 유아로 하여금 

인종주의(racism), 성차별주의(sexism), 장애차별(handicappism)을 비판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유아문학의 주요 교육적 목표와 기능 중 하나가 유아의 

문학적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부모나 교사는 문학작품 속에서 주류문화가 소수문화를 어

떻게 바라보는지,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상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유아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아로 하여금 문학 속에 내재된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정 기간 판매량이 많

았던 98권의 그림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국내에서 출간된 그림책의 경

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그림책 중에는 본 연구가 지적

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입양을 다룬 그

림책은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조를 보여주지만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했

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분석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그림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

순히 분석대상을 양적으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간도 놀

릴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그림책이 독자의 해석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영유아 독자가 그림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는 지 

조사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그림책에 등장하는 소수집단의 내부자 시각에서 그림책을 

분석하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소수집단에 대한 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문학적 표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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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제목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초판출간

1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븍뱅크 2009

2 강아지똥 권정생 정승각 길벗어린이 1996

3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 이태수 다섯수레 2001

4 갯벌이 좋아요 유애로 유애로 솔거나라 1995

5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강경수 시공주니어 2011

6 고 녀석 맛있겠다 미아시니 타츠야 미야시니 타츠야 달리 2004

7 고릴라 앤터니 브라운 앤터니 브라운 비룡소 1998

8 고릴라 가족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2

9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권윤덕 권윤덕 창비 2005

10 곤지곤지 잼잼 최숙희 최숙희 푸른숲주니어 2013

11 곰 사냥을 떠나자 마이클 로센 헬린 옥슨버리 시공주니어 1994

12 괜찮아 최숙희 최숙희 웅진주니어 2005

13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모리스 샌닥 시공주니어 1994

14 구름빵 백희나 백희나 한솔수북 2004

15 기분을 말해 봐!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1

16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권정생 김용철 국민서관 2006

17 까만 크레파스와 요술기차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웅진주니어 2005

18 나는 기다립니다 다비드 칼리 세르주 블로크 문학동네 2007

19 나와 너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0

20
난 싫다고 말해요-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책
베티 뵈거홀드 기와하라 마리코 북뱅크 2006

21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2001

22 내 동생 싸게 팔아요 임정자 김영수 아이세움 2006

23 내가 정말? 최숙희 최숙희 웅진주니어 2011

24 너는 기적이야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0

25 너는 어떤 씨앗이니?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3

26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도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아기장수의 날개 2002

27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베르너 홀츠바르트 베르터 홀츠바르트 사계절 1993

28 눈 오는 날 에즈라 잭 키츠 에즈라 잭 키츠 비룡소 1995

29 눈사람 아저씨 레이먼드 브리그스 레이먼드 브리그스 마루벌 1997

30 달 샤베트 백희나 백희나 스토리볼 2014

31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사토 와키코 한림 1991

32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이호백 재미마주 2000

33 도서관 데이비드 스몰 사라 스튜어트 시공주니어 1998

34 도서관에 간 사자 미셀 누두슨 케빈 호크스 웅진주니어 2007

35 도토리 마을의 빵집 나카야 미와 나카야 미와 웅진주니어 2012

<별첨1> 분석대상 그림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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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1

37 떡보먹보 호랑이 이진숙 이작은 한솔수북 2007

38 똥벼락 김회경 조혜란 사계절 2001

39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오돌또기 사계절 2011

40 만희네 집 권윤덕 권윤덕 길벗어린이 1995

41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2

42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마르쿠스 피스터 시공주니어 1994

43 미술관에 간 윌리 앤소니 브라운 앤소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0

44 바빠요 바빠 윤구병 이태수 보리 2000

45 밥 한 그릇 뚝딱! 이소을 이소을 상상박스 2009

46 빈 화분 데미 데미 사계절 2006

47 사윗감 찾아나선 두더지 김향금 이영원 보림 1996

48 선인장 호텔 브렌다 기버슨 메건 로이드 마루벌 1995

49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층 버스 마이크 스미스 마이크 스미스 사파리 2013

50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이호백 이억배 재미마주 1994

51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채인선 이억배 재미마주 1998

52 손톱 깨물기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08

53 솔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 이억배 길벗어린이 1995

54 시간 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데이비드 위즈너 베틀북 2007

55 심심해서 그랬어-여름 윤구병 이태수 보리 1997

56 싸워도 돼요?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3

57 아빠가 우주를 보여준 날 울프 스타르크 에바 에릭슨 크레용하우스 2002

58 아씨방 일곱동무 이영경 이영경 비룡소 1998

59 안 돼, 데이빗! 데이빗 섀논 데이빗 섀논 지경사 1999

60 안녕, 친구야 강풀 강풀 웅진주니어 2013

61 앗! 따끔! 국지승 국지승 시공주니어 2009

62 앤서니 브라운의  마술 연필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0

63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4

64 어떡하지?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13

65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로버트 먼치 로버트 먼치 북뱅크 2000

66 엄마, 언제부터 날 사랑했어? 안니 아고피앙 클레르 프라네크 문학동네 2009

67 엄마가 화났다 최숙희 최숙희 책 읽는 곰 2011

68 연이네 설맞이 우지영 윤정주 책 읽는 곰 2007

69 오른발, 왼발 토미 드 파올라 토미 드 파올라 비룡소 1999

70 우리 몸의 구멍 허은미 이혜리 길벗어린이 2001

71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킨더랜드 2007

72 우리 엄마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5

73 우리는 친구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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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선현경 비룡소 2004

75 입이 똥꼬에게 박경효 박경효 비룡소 2008

76 작은 집 이야기 버지니아 리 버튼 버지니아 리 버튼 시공주니어 1993

77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백희나 책 읽는 곰 2012

78 장화신은 고양이 프레드 마르셀리노 샤를 페로 시공주니어 1995

79 재주꾼 오 형제 이형진 이미애 시공주니어 2006

80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먼치 마이클 마르첸코 비룡소 1998

81 줄무늬가 생겼어요 데이빗 섀논 데이빗 섀논 비룡소 2006

82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존 버닝햄 비룡소 1996

83 지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010

84 집 안 치우기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0

85 짧은 귀 토끼 다원시 탕탕 고래이야기 2006

86 충치 도깨비 달달이와 콤콤이 안나 러셀만 안나 러셀만 현암사 1994

87 칭찬 먹으러 가요 고대영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0

88 콧구멍을 후비면 사이토 타카코 사이토 타카코 애플비 2006

89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 에이미 크루조 로젠탈 제인 다이어 책 읽는 곰 2008

90 터널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논장 2002

91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하세가와 토모코 토토북 2006

92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조대인 최숙희 보림 1997

93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 시공주니어 1999

94 해치와 괴물 사형제 한병호 정하섭 길벗어린이 1998

95 행복한 의자나무 량슈린 량수린 북뱅크 2002

96 행복한 청소부 모니카 페트 안토니 보라틴스키 풀빛 2000

97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안미연 서희정 상상스쿨 2008

98 황소 아저씨 권정생 정승각 길벗어린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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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nety-eight bestselling children’s picture books from 2008 to 2014 were analyz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criteri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d Culture, Diversity, Identity, Equity, Anti-bias, 

and Cooperation that were drawn from Kim & Park (2011). An examination of the books revealed 

that they contained concepts of Cooperation, Identity, Culture, and Diversity in their orders of 

frequency while ideas of Equity and Anti-bias were barely depicted.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translated books were found. Translated picture books reflected Diversity more frequently than 

domestic ones. Under a criterion of Culture, Recognizing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was more 

frequently portrayed in translated books while Respecting for Cultures was more frequently found in 

domestic ones.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bestselling picture books’ limitations of dealing 

with critical multicultural issues, domestic picture books’ lack of reflection of changing multicultural 

realities, fantasy picture books’dealing with critical multicultural issues through metaphors, and 

possible problems of the books conveying biased or confusing messages. It was suggested that an 

adult’s role is essential when the bestselling literature is used for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ir deliberate guidance can help young children engaged in critical issues of race, 

gender, and ability and develop their multicultural sensitivities through literature.

▶Key Words : bestselling picture books, multicultural concepts, multicultural education 


